
2015 재미한인의사회(KAMA) 서울 국제학술대회

가. 공동 개최 경과

- KAMA에서 국회 문정림 의원실을 경유하여 2015 학술대회 공동 개최 요청   

(2014.7.17.)

- 문정림 의원실 주관하에 우리협회, 병협, 의학회, KAMA 단체장이 간담회를 

갖고 한국 내 의사들과 재미 한인 의사들과의 미래지향적인 교류를 위해 

2015 서울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합의(2014.12.22.)

- 원활한 협력 및 준비를 위해 KMA, KHA, KAMA 간 교류 협정서 체결

  (2015.2.24.)

나. 개최 목적

  - 양국의 한국 환자들을 위한 최첨단 의학기술을 보고하고 공유 

  - KAMA, KMA, KAMS, KHA, 그리고 한국 정부와 장기 협력 관계 수립

  - 미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정책과 교육의 기반 공유

  - 의과학 연구 촉진

  - 미국내 한인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의 네트워킹과 친목 도모

  - 미래 지도자가 될 두 나라의 의대생들의 상호 교류 촉진

  -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KAMA의 회원 증가와 위상 강화

다. KAMA 서울 국제학술대회 개요

(1) 행사명: KAMA 서울 국제학술대회-KMA․KHA․KAMA 공동 학술대회-

(2) 기  간: 2015년 8월 5일(수) ~ 8일(토) <4일간>

(3) 장  소: 롯데호텔 (서울 소공동)

(4) 주  최: 대한의사협회(KMA)‧대한병원협회(KHA)‧재미한인의사회(KAMA)

(5) 주요 행사

- 학술: Opening Lecture, Plenary Lectures, Distinguished Lectures, Scientific 

Sessions, MERS 등 신종 전염병 관련 특별 세션 등

- 사교행사: 국회 방문(6일), 우리협회 주최 환영 만찬(6일), US Physicians Dinner 

(7일․KAMA 자체 행사), 병협 주최 환송 만찬(8일)

(6) 예상참가인원: 약 250명 (국내 100명, 미국 150명)

(7) 공식 언어: 영어 (동시통역 없음)

 다. 조직위원회 구성 현황

(1) 대회장: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재미한인의사회장



구분 성명 근무처 및 직위 비고

공동

위원장

김 동 익 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(前) 대한의학회 회장 

원 준 희 원준희 비뇨기과(뉴욕) 원장 재미한인의사회 회장

위원

이 혜 연 연세의대 해부학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

신 응 진
순천향의대 부속 부천병원 

외과 교수
(前)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

장 성 구  경희의대 비뇨기과 교수 대한의학회 부회장

배 상 철  한양의대 내과 교수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

이 순 남 이화의료원 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

이 왕 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
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겸 

국제이사 

Yanghee 

Woo
Columbia University

재미한인의사회

Yukio 

Sonoda

Memorial Sloan Kettering 

Cancer Center (MSKCC)

선 성 우 MSKCC

이 상 훈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

방 영 주
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

(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)
(前) 대한암학회 이사장

송 명 제 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장

조 중 현 한림의대
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

학생협회장

(2) 고  문: 문정림 국회의원(새누리당)

 (3) 조직위원회

※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원은 행사가 끝나는 시

점까지를 임기로 함

(4) 사무국: 대한의사협회 경영지원국 대외협력사업팀

    (강보경 전화: 02) 6350-6567, 이메일: intl@kma.org / ulla978@daum.net)

※ KAMA 연혁 및 현황

 - 1974년, 재미 8개 한국 의과대학 동창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창립

 - 실질적으로 우리협회 미국내 지부 역할 수행

- 1975년 제1회 한미합동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면서 활

발히 개최되었으나 한국측 참가자가 줄어들면서 1989년 한미합동학술대회 폐지

- 2010년을 기점으로 이민 1.5~2세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변혁기        


